
김현미 장관, “설 연휴 시작과 끝은 안전운행”강조

1일 기흥휴게소서 교통안전캠페인…설 연휴 안전운행 거듭 당부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(금) 오후 2시 30분부터 경부고속도로

기흥휴게소(부산방면)에서 설 연휴 교통사고 특별예방 캠페인에 

참여했다.

ㅇ 캠페인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,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

대장,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,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회장 ,

한국도로공사 부사장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

손해보험협회, 안산 단원 모범운전자회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.

□ 캠페인 시작 전 ‘교통안전 결의대회’에서 김 장관은 ‘교통사고 박 깨기’

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설 연휴기간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

의지를 표명했다.

ㅇ 특히, “술을 마셔도, 졸려도 운전대를 놓지 않는, 아직도 이 사회에

남아있는 이번 한 번쯤이야, 나는 괜찮겠지 하는 운전행태가

시급히 바뀌어야”한다면서,

ㅇ “지난 해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로 37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,

소중한 생명을 너무나 허망하게 앗아가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반드시

줄여야 하고 또 예방할 수 있다.”라고 재차 강조했다.

ㅇ 아울러, “정부는 이번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

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위적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”라며, “전 

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,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으며,

졸리면 쉬어가는 안전한 운행습관을 실천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

없는 설 연휴가 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

□ 김 장관은 이어진 캠페인에서 사전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껌, 생수

등 졸음운전 방지용 물품과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, 강화된 음주운전

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 등을 나눠주며 안전운행을 당부했다.

ㅇ 이와 함께,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 중인 블랙박스 카메라를 

이용한 첨단단속장치 시연회, 화물차를 대상으로 후부반사띠 무상 

부착 지원 등도 함께 진행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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